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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부-조계종 가족회복 위해 손잡는다,
템플스테이 활용 ‘가족보듬’ 업무협약 체결

- 실종아동 가족 등 대상 치유·회복 프로그램 지원 - 

  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와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(총무원장 

진우스님)은 6월 10일(수) 오전 10시, 조계종 총무원(서울 종로구 소재)에서 실종아동 

가족 등에 템플스테이*를 통한 가족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‘가족보듬’ 사업 

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. 

*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지정한 운영사찰(150여 개)에서 한국불교의

전통문화, 수행정신 등 사찰의 일상을 체험하는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

 이번 업무협약은 실종아동 가족과 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 가족에게 

휴식 및 가족기능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. 협약에 

따라 양 기관은 템플스테이와 같은 가족 보듬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

공동 기획·운영하게 된다. 

 가족들은 1박 2일간 사찰에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일상을 벗어나 

심리적 안정을 얻게될 것으로 보인다. 또한 가족 구성원 간 소통을 회복하고 

정서적 유대감을 확인함으로써, 가족 고유의 기능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

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. 특히 장기실종 아동 부모에게는 슬픔을 

어루만지고 위로하는 치유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.

 보건복지부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기존에도 노숙인시설 종사자('23) 및 발달장애인 

가족('25) 등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체험을 지원한 바 있다. 이에 이번 협약을 

계기로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*될 것으로 기대된다. 

* 협약 3년간 유효하며 별도 의사 표시 없을 경우 1년씩 연장

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“이번 협약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의 

광부 보도자료


